
광부 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5. 3. 21.(금) 06:00, 

(지면) 2025. 3. 21.(금) 석간
배포 2025. 3. 20.(목) 오후

세계해사대학 재학생들,
K-해사산업 현장을 견학한다

- 해양수산부, 2025년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대상 방한연수 개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3월 22일(토)부터 3월 29일(토)까지 8일간 세계해사

대학*(World Maritime University) 재학생 초청 연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  * 국제해사기구(IMO)가 설립한 대학원으로, IMO 회원국(176개 국가) 정부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 

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사안전·환경·물류·해양정책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

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연수는 아시아,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해운

‧항만 전문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사정책과 해사산업 현장을

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. 작년까지

총 428명의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였으며,

올해에는 12개국* 15명의 재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.

 * 코모로스, 인도네시아, 라이베리아, 인도, 잠비아, 이집트, 중국, 나이지리아, 멕시코, 남아공, 캄보디아 등

이번 방한연수는 ▲ 부산 신항 자동화 터미널, HD 현대중공업(울산), 삼성

중공업 대덕연구소(대전)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

센터(울산) 등 산업 현장 견학, ▲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등 해양 교육기관 방문, ▲ 우리나라 문화체험(서울, 경주) 등으로 구성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세계해사대학 학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

우리나라의 해운‧항만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, 차세대 글로벌 해사

전문가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우리 정부는

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, 해운‧해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

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 장 이창용 (044-200-5810)

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일 (044-200-5841)

 



참고  관련 사진 등

□ 2024년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연수 사진


